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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을 하다 보면 벌레 자국, 스티커 자국 등 자

동차 표면에 얼룩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. 그런데 이

런 얼룩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

을 이용해 의외로 쉽게 제거할 수 잇다.‘현대자동

차’(kids.hyundai.com )가 초보자도 할 수 있는 초

간단‘자동차 얼룩 제거 팁’을 소개했다.

■ 새똥 자국 - 식초

자동차의 새똥 자국은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해 보

기이지만 오랫동안 방치하면 차체의 도장을 변색시

키거나 부식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. 그래서 가급

적 빨리 제거하는 게 좋다. 

그렇다고 마른 휴지로 벅벅 닦아내면 안 된다. 새

는 먹이를 먹을 때 흙과 모래를 함께 섭취하기 때문

에 새의 배설물에는 흙이나 모래가 섞여 있을 수 있

다. 이런 새의 배설물을 마른 휴지로 닦아내면 당연

히 자동차에는 미세하게나마 흠집이 발생할 수밖

에 없다.

새똥 자국을 제거할 땐 식초와 물을 1:1로 섞은 후 

극세사 타월에 묻혀서 살살 닦아준다. 그러면 희석

된 식초의 약산성 성분이 새똥 자국을 말끔하게 제

거해준다. 단, 이때 힘을 강하게 주어 닦으면 도장면

에 흠집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

■ 벌레 자국 - 따뜻한 물

운전자라면 교외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한 후, 자

동차 여기저기에 지저분하게 벌레 지국이 생긴 것을 

발견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. 이런 벌레 자국은 햇볕

이 강렬한 곳일수록 더 빨리 말라붙게 되고, 그 상태

로 오래 방치해 두면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. 그

래서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. 

평소 자동차에 벌레 자국을 지울 수 있는 전용 세

제를 보관하고 다니면 좋지만, 그렇지 않다고 해도 

실망할 필요는 없다. 만약, 전용 세제가 없다면 따뜻

한 물을 적신 타월을 벌레 자국 위에 올려서 벌레 자

국을 불린 후 닦아내면 자동차에 손상을 입히지 않

고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.

■ 도어 손잡이 흠집 - 치약

도어 손잡이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손

이 자주 닿게 되는 부위여서 다른 부위보다 잔흠집

도 많이 발생한다. 

이같은 잔흠집에는 치약이 효과적이다. 극세사 타

월에 치약을 묻혀서 살살 문지르면 흠집이 사라진다. 

치약 대신 물파스를 사용할 수도 있다. 하지만 물

파스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자동차의 광택이 떨어

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 

하지만 흠집이 깊게 파여서 도색이 완전히 벗겨졌

다면 치약이나 물파스로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전문 

정비센터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.

■ 스티커 자국 - 선크림

자동차 유리창에 붙은 스티커는 볼 때마다 신경이 

쓰이는 것은 물론,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운전

에도 지장을 주기도 한다. 그러므로 필요 없는 스티

커는 제거해주어야 한다. 

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것을 이

용해 스티커를 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. 바로 선크

림이다. 

방법도 아주 간단하다. 스티커의 비닐막을 벗겨낸 

후 스티커에 선크림을 바르고 1~2분 후에 떼어내면 

말끔하게 제거할 수 있다. 선크림의 오일 성분 때문

에 스티커가 쉽게 제거된다.

제거 후에도 스티커 자국이 남아 있다면 다시 선

크림을 바르고 5분 정도 후에 닦아내면 깔끔하게 

마무리된다.

아세톤이나 윤활제를 이용해 제거하는 경우도 있

지만 아세톤이나 윤활제가 차체에 묻으면 차체가 변

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.

■ 타이어 휠의 녹 - 콜라

타이어 휠에 녹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. 이때 녹 제

거제 등 전용 세제가 없다면 콜라를 이용하는 것도 

좋은 방법이다. 콜라 속의 탄산이 산소와 반응하여 

녹 성분을 분해하고 제거해준다.

타월에 콜라를 부은 뒤 녹이 슨 부위를 닦고 

10~15분쯤 기다린 후에 마른 수건으로 문질러주

면 된다. 녹이 모두 사라졌다면 콜라 성분이 차체에 

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한 번 더 닦아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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